
성명서
사무총장 채 명 성 변호사

연락처 : 02-599-4434

홈페이지: www.hanbyun.kr

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기로 한 유엔결의를 환영하며,

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.

  
  드디어 오늘 19일(현지시간 18일)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조사

  위원회(COI) 권고대로 북한의 인권침해가 최고위층 정책에 따라 자행되는 반

  인도 범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, 이 같은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(ICC)에
 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(찬성

  111, 반대 19, 기권 55)로 통과시켰다. 

 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

  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되었다. 크게 환영할 일이다. 북한 인권 결

  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2005년 이래 10년 연속이지만 사실상 북

  한의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는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다. 북한은 이 같은

 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고 북한인권 특별

  보고관의 방북을 제안하는 등 외교적인 총력전을 벌여왔고, 이에 앞서 대표적

  북한 지지국인 쿠바는 'ICC 회부' 조항을 뺀 수정안을 냈으나 모두 무위에 그

  쳤다. 

  앞으로 중국 등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결의안대로 북한 인권

  문제를 ICC에 회부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유엔 총회 결의는 전 세계 유엔

  회원국의 의사표명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구속력은 무시할 수 없다. 이제

  우리의 주요 과제는 하루 속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일이다. 미국

  은 2004년, 일본은 2006년에 이미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

  라에서만 2005년 8월 11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발의한 이래 10년째 국회에

  서 잠자고 있다.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

  아닐 수 없다. 

  그런데 속초시의회가 지방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0월 27일 '북한인권법



  제정촉구 결의안'을 통과시킨 데 이어, 지난 18일 김진기 의장과 신선익 의원

  이 우리‘한변’이 주최하고, ‘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’(올인

  모)이 국회 앞에서 주관하는‘화요집회’에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. 속초시

  의회에서 위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선익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.   
  신 의원은 북한주민에게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는 여야

  가 따로 없다고 강조하였다. 국회,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새겨

  들을 말이다.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

  바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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